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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미가 보다 못한 게으름뱅이 
아들에게 무엇을 해야 밥 주고 
재워 줄 거라고 얘기했나요?

게으름뱅이 가로진이가 

나무인 줄 알고 뽑아 온 것은 

무엇이었나요?

밥만 먹고 잠만 자는
게으름뱅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?

    책은 재미있게 잘 읽었나요? 책 내용을 떠올리며 답해 보세요.

장승들은 가로진이를 
어떻게 벌주기로 했나요?

구슬피 우는 장승 울음소리에 몰려든 
팔도 장승 이름을 써 보세요.

가로진이와 어미는 장승을 
어떻게 돌보았나요?

게으름뱅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
우두머리 장승을 찾아간 어미는 

어떤 부탁을 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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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승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보고 맞는 것은 O, 틀린 것은 X표시해 주세요. 2

장승을 부르는 이름은 지역마다 달라요. 각 지역에서 부르는 장승 이름을 써 보세요. 1

➊ �마을 어귀에서 못된 귀신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주어요.    (                )

➋� �장승의 발 밑에 ‘홍천 30분’, ‘춘천 1시간’하고 이웃 마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

표시되어 있었어요.    (                )

➌� �절을 찾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 주어요.    (                )

➍� �장승이 서 있는 곳부터 절에 속한 땅이니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사냥을 하지 말라

고 일러 주어요.    (                )

서울, 경기도

충청도

경상도, 전라도

함경도, 평안도

제주도

장승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읽고, 사다리를 따라 알맞은 뜻을 찾아 보세요. 3

누군가 터무니없는 소리

를 할 때 쓰는 말

장승 입에다 밀가루 

발라 놓고 국수 값 

내라고 한다.

개가 장승 무서운 줄 

알면 오줌 눌까?
구 척 장승 같다.

멋모르고 함부로 나대는 

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

키가 멋없이 큰 사람을 

가리켜 쓰는 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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    �아침 먹고 뒹굴, 점심 먹고 빈둥, 저녁 먹고 드렁거리는 게으름뱅이 가로진이에게 

하고 싶은 말을 담아 편지를 써 보세요.

게으름뱅이 가로진이에게

    �여러 장승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.

★ 각 장승의 얼굴을 보고 장승의 이름을 지어 빈칸에 써 보세요.

★ 어떤 장승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내가 지은 이름을 써 보세요.

★ �가로진이와 어미는 정성껏 장승을 모시면서 노래도 지어 불렀어요. 노랫말을 보고 장

승을 위한 새로운 노랫말을 지어 써 보세요.

“모셔 가세, 모셔 가세, 천하대장군 모셔 가세.

어서 옵소, 어서 옵소, 지하여장군 어서 옵소.

우리 마을 지켜 주실 장승님들 세워 보세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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    �장승들은 퉁방울 같은 눈, 주먹만 한 코, 귀밑까지 찢어진 입이 특징이에요. 내가 

생각하는 장승 얼굴을 그려 보세요.

    �내 방을 지켜 주는 작은 장승을 만들어 보세요.

몸통

얼굴

오리는 선

밖으로 접는 선

풀칠

만드는 방법

1. �얼굴과 몸통을 오리는 선대

로 오려요.

2. �접는 선대로 접고 풀칠해 얼굴

과 몸통을 만들고, 얼굴의 ★과 

몸통의 ★이 만나게 붙여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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낱말 풀이 우리 문화와 
더 가까워지는 

➊ �시골 동네 어귀에 서 있는 돌이나 나무로, 충청도에서 

장승을 달리 이르는 말.

➋ �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 마을 또는 절 어귀

나 길가에 세운 푯말. 

➌ �돌로 새겨 만든 미륵불로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장승

을 달리 이르는 말.

가로 열쇠

세로 열쇠 

➊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�장승을 달리 이르는 말. 

➋ 장승을 새로 만들어 세울 때 지내는 제사.

➌ �돌로 만든 할아버지라는 뜻으로, 제주도의 수호 석신.

➊

➊

➌➌

➋

➋


